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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에 과학기술국가정책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움직임 

조황희1) 

일본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형성과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국가정책추진기구를 의회 내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
이 작년에 대두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왜 새로운 기구를 필요로 하는가? 

과학기술관련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에 의거하므로 연구자·기술자집단(SEC: Scientific ＆ Engineering 

Community)과 행정기구에 의해 입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개된 정책은 국가차원 내지 사회일반이나 생활
인으로서의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책을 국민적 이해에 근거하여 전개하기 위
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SEC 사이 행정기관 만이 아니라 사회체제 속에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사회와 SEC와의 거리는 멀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그 매개 기능을 담당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원래 행정기구 특히 중앙부처는 조직화된 단체로 개별적인 니즈에 따라서는 비교적 높은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화하기 전의 풀뿌리적인 니즈나 현재화하고 있더라도 부처의 범위를 벗어난 과제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의 원리
상 유효한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들을 보완하는 기능은 원래 국회에 있다. 

즉, ①국가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전략적 정책으로서 부처 소관 사항으로 분할·할당하고,② 국민의 잠재적 니즈를 행

정기구에 전달하고, ③그리고 마지막으로 SEC가 산출한 성과를 납세자의 눈으로 평가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역할을 의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능은 전략적 정책형성과 그 전제가 되는 조사분석, 그리고 결과의 추적과 평가 등에 관련된 폭 
넓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1.새로운 기구의 역할 

새로운 기구는 주로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전략적 정책형성기능 

국가 목표는 정치가 결정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행정기구의 기능을 벗어난다. 일본에서는 과거 정치가 
명확한 국가 목표를 내세운 적이 적어서 정치를 대신하여 추렴하여 조정에 의해 종합적 정책을 형성하여 왔다. 과학
기술회의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고 신규투자 기회가 많았던 시대에는 그와 같은 체제도 그 나름
이 기능을 하여왔지만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은 지나가버렸다. 

일본 

정치가 자신의 책임으로 국가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낸 전략적 정책군을 입안한다. 이와같은 과
정을 미국에서는 OSTP(과학기술정책국)가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는 국가목표를 break down하여 목표를 계층적으
로 전개함과 동시에 전략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체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NSTC(국가과학기술회의, 전정권
의 FOCSET)와 같은 조직이 일본에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그 과정은 대통령 주도의 업무로 행정부와의 공
동작업으로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는 그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양프로세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
를 들면, ①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전략의전개(경쟁력 정책, 아시아 정책 등), ② 종합안전보장정책의 전개(화석연료 
대체에너지기술의 초장기개발계획, 전략적 식량기술계획 등)과 같은 과제가 있다. 

2)생활 사회계 공공니즈에 대한 대응기능 

생활 사회계 니즈는 실로 다양하고, 또한 상반되는 요구가 서로 모자이크와 같이 끼어들기도 한다. 또한 이들 니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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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국민 각계층에 넓게 분포하고 있더라도 규제나 제도에 막혀 그대로 현재화하기 어려운 경우나 복수의 부
처소관 사항에 걸쳐있어 행정기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많다. 이들 책임은 행정의 전근대성 뿐만 아니라 국
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국회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전체로서 본 경우 그 총비용(total cost)이나 환경부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에 내재한 기존의 기술영
역 유지가 디스인센티브가 되어 유효한 신기술이 보급되지 않은 불완전한 시장, 자연 독점에 의한 경쟁의 실패, 정보
의 불침투로 야기된 잠재적 피해 등 정보의 실패, 기술의 확산에 동반하는 마이너스 외부성의 확대 등, 일반에게는 공
공적 니즈로 인정되고 있는 공공재나 가치재외에 시장의 실패에 의해 시장메카니즘의 자율적 전개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다양한 공공적 니즈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경우 기술개발과제와 규제나 제도개혁문제를 동시에 포함하
고, 또한 과제 마다 대상이 다른 부처적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의 리더쉽 근본으로 포괄적인 정책지원체제를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또한 과제 베이스의 부처 횡단적인 프로젝트조직과 그것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게 된다. 다루어야 할 과제로 예를 들면①고효율 저환경부담 차량의 개발과 이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설
계, ②주거환경의 질과 안전성 향상, ③사회기술의 저비용화 개발, ④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과학과 십식과학 등. 

3)정책평가와 책임의 향상 

정책평가의 방법은 통상적 평가방법과는 아주 다르다. 정책은 많은 경우 가치대립을 포함하고, 또한 정책효과의 논리
적인 예측은 아주 곤란하다. 이와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그 적합여부를 사전에 평가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역동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실시과정의 관리에 마음을 써야할 것이다. 즉, 사후의 책임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 그 목표와 계획을 사전에 명확하게하여 실시과정의 설계에 노력하는 동적 프로세스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정책의 사전평가는 오히려 정책의 책임정도를 명시화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그것이 불충분한 안이라면 계획
을 보강함으로써 정책 자체의 형성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서 중도평가나 사후평가는 통상적 평가와 똑같
이 목적이나 계획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 상황은 국민에게 설명되어 평가를 재가받게 된다. 

한편, SEC의 성과인 과학기술의 내재적 가치는 과학자나 기술자에 의해서 그 내용이 사회를 향해 일상적으로 설명
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의 외재적 가치 즉 사회에 대한 의미는 사회로부터 측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에 미치는 그 영
향의 크기, 유용성, 위험성, 윤리 상의 문제 등 그 대상은 다양하게 관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능은 모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더구나 사회에 그것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점이 특징
이다. 이것은 따라서 행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담당해야 할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중요정
책의 사전평가, ②중요한 프로그램, 기관 등의 평가,③책임의 지원, ④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의 과제가 있다. 

2.새로운 기구의 구성 

상기의 필요성과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정책형성을 위한 추진부문과 연구부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작
성되었다. 정책추진부문은 부처적 중점과제의 정책입안과 추진체제의 정비를 하는데 과제별로 과제책임자에 의원을 
임명하여 정책추진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책연구부문은 정책연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형성
지원부문으로 조사연구, 정책분석연구, 정책형성연구를 담당하는 틀이 제시되었다. 

3.결언 

이상은 과학기술추진체제에서 지원기관에 해당하는 사법부에서의 정책형성과 정책평가에 관한 것이다. 사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하는 기관은 미국의 CRS(Congressiond Research Service: 의회연구지원기
구),영국에서 상원과 하원의 쌍방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POST(Parlima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회의실), 독일의 TAB(Büro für Technikfolgen-Abschätzung beim Deuchen Bundestag: 

독일의회기술평가실), 프랑스의 OPECST(Office Parlementaire d' Evaluation des Choix Scieintifigues et 
Technologigue: 과학적·기술적 선택안평가회의실)가 있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7-001.HTM (2 / 3)2006-05-09 오전 9:24:13



과학기술정책Vol.8 No.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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